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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오후광주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열린광주U대회다이빙여자싱크

로 10m 플랫폼결승전에서은메달을획득한고은지와문나윤의연기를

NIKON D4s 카메라로다중촬영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U대회 나흘째 빛고

을 하늘엔 태극전사들의

금빛 총성이 잇따라 울렸

다 6일 하루 7개의 금메달

중 4개를 명중했다 박대훈

(20동명대)과 김지혜(23

한화갤러리아)는 광주U대회 2관왕에 올랐

다 제2의 진종오를 꿈꾸는 권총 유망주 박

대훈은 이날 나주 전남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남자50m권총개인결승전에서 1932점을기

록해금메달을목에걸었다

2위는 1915점을 쏜 러시아의 아이우포브

리나트 3위는 1689점을 기록한 왕즈웨이가

차지했다

박대훈의우승은극적이었다 경기초반결

승전에나온 8명의선수중꼴찌로추락했다

하지만 이후 감각을 되찾아 한발 한발 쏠 때

마다순위가상승했고 결국금메달을거머쥐

었다

박대훈은 8위까지 내려갔을 때 안 되겠

다 목숨을걸고쏴보자라고다짐한결과 1등

까지계속올라갔다며흐뭇해했다

앞서 박대훈은 장하림(23경기도청) 이태

환(23정선군청)과 함께남자 50m 권총단체

전에서 1655점을합작금메달을땄다

김지혜는25m권총개인결승전에서중국의

저우칭위안을75로누르고정상에올랐다 김

지혜는앞서조문현(22부산시청) 한지영(21

충북보건과학대)과 함께 25m 권총 단체전에

출전 1738점을 쏴 태국(1715점) 러시아

(1708점)를멀찌감치따돌리고우승했다

앞서 김지혜는 지난달 제31회 대한사격연

맹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2012년 런던올

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미(22우리은행)를

누르고우승했다

김지혜는그동안동갑내기인김장미의그늘

에가려빛을제대로보지못했지만최근기량

이 급속히 상승하며 김장미의 강력한 라이벌

로 성장했다 그는 2관왕에 오른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못한일이일어나서그런지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사격이라는 종목이

메달을 노리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

문에 후회 없이 하자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한국 유도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4일 조구함이 한국

에 첫 금메달을 안긴데 이

어 5일김성연곽동한이금

메달을 추가했고 6일 안창

림(21용인대)과 안바울

(21용인대)이 시원한 업어치기로 금메달을

메쳤다

한국 유도는 이날까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수확 최고의 효자 종목이

됐다

재일동포 3세 안창림은이날광주염주빛

고을체육관에서열린유도남자 73kg급결승

에서 드미트로 카니베츠(우크라이나)를 시원

한한판승으로제압했다

준결승까지 4경기를모두간단하게한판으

로 제압한 안창림은 결승에서도 전매특허인

업어치기로경기시작 25초만에한판승을일

궈냈다 안창림은 이번 대회 전 경기를 모두

한판승으로승리하는기염을토했다

안바울도이날남자 66kg급결승에서알렉

산드르마리악(프랑스)을시원한업어치기한

판으로누르며시상대맨위에올라섰다

여자유도 57kg급 김잔디(24양주시청)는

앞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나이리스 도

르비그니(쿠바)에 한판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박대훈김지혜 첫 2관왕 탄생

금맥 터진한국안창림안바울금추가

역시 기보배였다 경기를

끌고 가는 흥미를 아는 스

타였다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역전의짜릿함을선

사했다 기보배는 개인단체혼성전 모두 결

승에진출 3관왕을노린다

광주U대회양궁전종목석권을목표로하

고있는한국대표팀은 6일남녀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 등 전 종목에서 결승에 오르

는기염을토했다

백미는기보배(광주시청)였다기보배는이

날여자부개인전준결승에서마야야게르(덴

마크)를 만나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65

(2828 2829 2828 2929 3026)의 짜릿

한 승리를 거뒀다 4일 예선전에서 세계신기

록을 세우며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였던 기보

배는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로 중원

대에서 한국 양궁을 배우고 있는 지한파 야

게르를만나고전했다

3발 5세트경기인양궁개인전본선은세트

승리시 2점 무승부시 1점이주어지며 6점 이

상을먼저얻으면이긴다

기보배는 1세트에서 2828로 비긴 후 2세

트를 2829 1점차로졌다 이후 3 4세트를내

리비기며탈락우려도나왔으나 마지막 5세

트에서 뚝심을 발휘해 연거푸 10점을 명중

3026으로 야게르를 무너뜨렸다 기보배는 5

세트결과 55 무승부를기록 마지막한발로

승부를결정짓는슛오프대결끝에 10점을명

중 승리했다

단체전에서는 세계 정상의 기보배최미

선강채영이멕시코팀을 60으로 가볍게꺾

고결승에진출했다 기보배는이승윤과팀을

이룬 혼성전에서도 일본에 60으로 이기며

결승행을확정지었다

양궁월드컵 2관왕을 차지한 신예 최미선

(광주여대)은 준결승에서 슝메이젠(대만)을

62(2926 3028 2828 3030)로 이겼다

강채영(경희대)은 16강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남자 대표팀은 한국선수끼리 맞붙은 남자

부개인전준결승에서는구본찬(안동대)이김

우진(청주시청)을 65(2928 2929 2728

2828 2929)로이겼다또이승윤(코오롱)은

준결승에서웨이중헝(대만)을 71(3026 29

29 2827 3027)로꺾고결승전에안착했다

김우진구본찬이승윤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을

60으로제압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기보배 개인단체혼성전결승진출3관왕 보인다

유도

사격

男개인결승선구본찬이승윤 한국전사 맞대결

박대훈 김지혜

男50권총개인단체전 女25권총개인단체전

안창림 안바울

다이빙싱크로 은빛연기

양궁


